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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본체께서 이 시대 선생님을 택하신 이유에 대

해 주님의 마음을 여쭈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선생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라.

먼저 너희는 일체에 대해 배워라.

너희도 늘 나 성자와 일체,

너희 선생과 일체 되기를 원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일체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합일을 의미한다.

지체가 따로 떨어져 움직일 수 없듯

나무에서 가지가 따로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듯

그것이 일체다.

이 세상에 나 성자와 100% 일체 된 자는 

선생밖에 없다.

나 성자와 선생은 

너희의 영과 육이 일체이듯

하나다.

선생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나 성자도 나 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너희는 나와 너희 선생과 일체 되고 싶으냐?

자기를 버려라.

자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 나는 그를 쓴다.

(주님은 선생님을 택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

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나는 그의 순수함에 반했고

둘째 그의 깨끗함, 

즉 점도 흠도 없이 완벽히 회개하여 

죄를 찾을 수 없었고

셋째 그의 기질,

넷째 기어이 해 내고야 마는 정신력,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선생은 내게 질문을 많이 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때까지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나의 생각과 완전히 일체 될 때까지 물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물어 보면 다 답을 준다.

그러나 자기 차원대로다.

그런데 너희는 답을 받으면 만족해 버리지.

다시 묻지 않는다.

선생은 답을 주어도 

그 답이 완전히 천주적 단계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천주적 단계에 이를 때까지

단계 단계를 밟아 올라간 것이

보통 사람들과 선생의 차이점이다.

너희와 선생의 차이점이다.

끝까지

끝까지라 함은 하나님적 단계이다.

나 성자의 단계이다.

내가 너희를 보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을 물어서 답을 받으면 

그것에 만족한다.

다시 묻지 않는다.

그냥 답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지.

나는 절대 한 번에 

완전한 답을 다 주지 않음을 깨달아라.

차원을 높이라 함은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 함이다.

나는 단계별로 답을 주지, 

한 번에 최상의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그 단계를 딛고 서서

다시 물어라.

그것이 선생이 

이 시대 나의 몸이 되어 행하는 비결이다.

보이지 않는 나 성자를 

선생은 물음으로 모셨다.

끝없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간다.

그런데 나는 선생에 대해 묻는 것을 좋아해. 왜?

내 신부니까.



애인 이야기 애인 자랑하고 싶지.

이 시대 말씀 전해 주는 선생이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선생에 대해 물어라.

선생을 알면 다 아는 것이니 

선생에 대해 물어.

그러면 내가 답해 줄 것이다.

나 성자와 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였다.

사랑의 성자 주 예수


